
- 75 -

수로왕 탄생신화의 심리학적 해석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박 현 순
†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본고는 수로왕 탄생신화에 대한 분석으로 신화란 인간정신의 소산이며 인간정신의 심층에

있는 집단무의식의 내용물이 투사된 것이라는 분석심리학적인 전제를 기초로 하였다. 본문에

서는 신화의 핵심 주제인 신화소와 신화내용의 전개를 집단무의식의 원형과 리비도의 변환

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상징에 대한 확충과 유화비교를 통한 해석학적 방법으로 신화

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개인 내면의 정신현상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탐구해

보았다. 분석심리학에서 신화를 분석하는 목적은 정신의 심층적인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무의식에 대한 통찰의 한 방편이며, 이를 통해 의식이 지향하는 일방성에서

벗어나 전체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끝으로 본 연

구의 제한점과 의의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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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세상의 창조나 개국시조 그리고 영웅에 대

한 신화를 지니지 않은 민족은 드물다. 그러나

신화를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되는

지에 대한 의문에는 그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

할 수 없다. 고대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은 여러 형

태로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는 문명화되지 않

은 부족의 집단의례나 여러 민족의 신화 속에

서 수 백 년 이상 된 상징들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본다. 현대인에게 신화는 한낱 옛날 얘

기에 불과할지 모르나 역설적으로 신화는 합

리적인 과학문명이 부여하는 의식적인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 상징이 일상생활에서

큰 몫을 차지했던 원시인의 심성과 문명화됨

으로써 상징과 거리가 멀어진 현대인의 심성

사이에는 커다란 정신사적인 간극이 있어 보

인다.

인간은 두 종류의 사유방식을 가지고 있다.

흔히 신화적인 사고로 불리는 원시심성의 사

고형태는 심상과 환상을 매개로 하며 방향성

이 없다는 점에서 무의식의 꿈의 사유방식과

동일하다. 반면에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의식적

인 사고는 방향이 뚜렷한 합리적인 사고로서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형태이다(Jung, 1952).

의식이 분화, 발달되어 감에 따라 우리의 사고

는 보다 합리적인 사고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신화적인 사고는 열등한 사고로 간주되었으며,

자연히 상징은 우리로부터 멀어져 갔다. 하지

만 현대에는 현대의 신화가 있다. 우주로부터

메시지를 전해오는 UFO가 있고 초인적인 능력

을 지닌 수퍼맨과 007같은 영웅들이 있으며,

신데렐라의 행운을 붙잡은 여배우나 가슴속에

파괴적인 분노의 신을 모시고 있는 테러리스

트들이 신화적인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현대의

신화는 삶 속에 융화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원

시심성의 신화와 다르다. 신화적인 사유가 제

가치를 지니고 있던 시대에는 신화가 그 사회

를 유지하는 근본 원리로서 집단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신화적인 사유방식은 의식적인 정신을 그

뿌리인 무의식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한

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합리성과 분별이 최고

의 가치를 지니기 이전의 마음의 상태로 돌아

간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이 하나였던 전체정신(psychic

totality)으로서 우리가 지닌 본래의 심성이다.

신화에 담긴 상징을 통해 우리는 의식 저 너

머에 있는 무의식적인 심성과 연결되며 의식

과 무의식을 모두 합친 정신의 전체성을 경험

한다. 의식이 지향하는 일방성에서 벗어나 정

신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분열된 마음의

치유이자 자기실현의 길이기도 하다. 신화의

상징적인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신화에 대한 심리학적인 연구는 인간의 무

의식을 전제로 하는 심층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처음 신화에 심리학적으로 접근

한 사람은 프로이트였다. 그는 꿈과 신화의 주

제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이디푸스

신화에 큰 관심을 가졌다. 나아가 신화뿐만 아

니라 종교와 예술 등 문화적인 산물 역시 근

친상간에 대한 무의식적인 유아기적 소망을

담고 있는 주제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프로이

트는 그의 저서 토템과 터부 말미에 모든 노

이로제의 핵심인 외디푸스 콤플렉스 안에 종

교, 도덕, 사회 및 예술의 시초가 동시에 들어

있으며, 이 모든 문제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

떠했느냐 라는 단 하나의 구체적인 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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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자신도 놀랍다고

한 바가 있다. 물론 프로이트는 많은 꿈들이

원시인의 관념과 신화, 제의와 비슷한 이미지

를 나타내거나 그러한 연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를 가리켜 고태적 잔재

(archaic remnants)라 부르며 먼 옛날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심

리적 요소들이 있음을 시사하였지만 신화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신화가 그 사회의

집단적인 외디프스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라

는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면에 융은 모든 인간에게 신화를 생산하는

보편적인 정신층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융

이 프로이트와 결별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던

무의식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반영하는 내용이다.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적인 무

의식으로 구분한다. 개인적인 무의식은 말 그

대로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차원의 무의식이

며,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관점은 이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집단적인 무의식은

융의 분석심리학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시공을 초월해 전 인류에게 보편적인 공통적인

정신층이 있음을 가정하는 개념이다.

집단무의식은 의식의 뿌리이자 전체정신의

근원이다. 집단무의식에는 특정한 경험 내용을

산출할 수 있는 형식, 즉 본능적인 행동의 기

본 틀이라 할 수 있는 원형(原型, archetype)들이

있다. 원형은 보편적인 신화의 주제, 즉 신화

소(神話素)와 비슷한 개념이며 융이 만든 새로

운 개념은 아니다. 융보다 훨씬 앞서 이 같은

사고나 관념을 표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플라

톤의 상위 이데아 개념이나 원상(原像), 레비

브륄의 집단표상(representation collectives) 그리고

아돌프 바스티안의 원초적 사고라는 개념이

융의 원형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Jung,

1938). 환언하면 집단무의식의 원형은 꿈이나

환상, 예술, 신화를 형성하는 정신의 심층적인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융 심리학에서는 신화를

집단의 유아기적인 소망을 담은 산물로 보지

않고 인간 정신의 심층에서 자발적으로 생성

된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표상임을 전제로 한

다. 그러므로 신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의 관점

은 신화를 형성하는 정신적 요소의 내용과 그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둔다. 즉 신화 속에 포함

되어 있는 내용물이 인간정신의 심층에서 일

어나는 활동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고

그와 같은 정신 현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이 분석심리학적인 신화

분석이다(이유경, 2001).

한국의 신화는 천지개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신화와 국가의 성립과 민족 시조의 탄생

과 치적을 담고 있는 개국시조신화 그리고 민

간에 전승되는 신화적인 이야기인 민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창세신화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드물어 아쉽지만 다행히 구전으로

전해오는 무가(巫歌)에 창세신화가 들어있다.

1930년대 손진태와 일본인 학자 추엽(秋葉)에

의해 북한지방의 ‘창세가’와 경기지방의 ‘시루

말’이 채록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 임석재

와 장주근 등이 채록한 제주지방의 창세무가

‘천지왕본풀이’ 등이 있다. 이해 비해 수많은

국가가 명멸했던 만큼 국가의 성립과 시조에

대한 신화는 거의 모든 고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비롯해 주몽, 혁거세, 탈해, 동명왕,

김알지, 수로왕 등의 탄생과 치적에 관한 이야

기 등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민간

신화는 임석재(1992)가 평생에 걸쳐 채록한 민

담을 지역별로 묶어 12권의 전집으로 집대성

하여 만년의 역작으로 내 놓은 바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78 -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화는 삼국유

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수로왕 탄생신화로 우

리민족이 지니고 있는 개국시조 신화 중의 하

나이다. 창세신화나 민담과 달리 개국시조 신

화는 통상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적이고 집

단적인 가치관이나 통치원리가 신화 속에 의

도적으로 가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화

의 내용도 현실적인 내용과 신화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신화를 분석할 때는 역사적

인 현실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시켜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틀은 일차적으로 가락국에 대

한 역사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외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 다음 훼손되

지 않은 내용에 국한해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

을 담고 있는 신화소(神話素, mythologem), 심리

학적으로는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상을 중심으

로 그 심상이 지닌 상징성을 확충(擴充,

amplification)과 유화비교를 통해 원형상이 지닌

그 자체의 의미를 밝혀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원형상과 신화내용의 전개가 한 개인의 내

면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해석학적 방법으로

신화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문헌은 이병도(1962)와 이재호(2000)의 삼

국유사 번역본(三國遺事 第 2卷 奇異編 駕洛國

記)을 참고로 하였다.

문헌고찰

신화의 근원에 대한 견해는 분분하지만 크

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신화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입

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신화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태고적 현실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

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어둠을 뚫고 태양이 떠

오르는 경이로운 순간의 체험이나 신비한 자

연 현상에 대한 오래된 경험들이 누적된 전승

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신화적인 전승은 그 사

회를 유지하는 원리를 담고 있으며 사회를 태

초의 근원적인 상태로 회귀시키는 기능을 지

니고 있다고 본다. 다른 견해는 케레니로 대표

되는 입장인데 신화란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

인 신화소를 움직여 가고 있는 현재 진행 중

인 움직임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따르

면 신화란 고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꾸

준히 변화하며 생성되어가는 살아있는 과정이

다(Kerenyi, 1978). 융은 케레니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신화적인 근본주의(mythological

fundamentalism)라는 개념을 덧붙이고 있다. 신

화적인 근본주의란 신화가 우리로 하여금 자

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여 정신의 밑바닥

에 있는 내적인 근원과 만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절대적인 기원에 대한 인

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신화를 자율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스스로 변모해 가는 살아있

는 과정으로 보되, 이 과정을 개인의 정신 내

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표현으로 본다는 점

에서 케레니와 다르다. 따라서 분석심리학에서

는 개인과 집단 구성원들에게 신화적인 상징

이 지니고 있는 내면적인 의미를 중요시한다

(Jung & Kerenyi, 1978). 폰 프란츠는 신화나 민

담의 근원을 이루는 내용이 의식에 뛰어 든

집단무의식적인 정신과정의 표현으로 보았다.

즉 신화나 민담은 원형적인 그릇에 담겨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이며, 이것은 의식을 그

뿌리인 무의식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von Franz, 1970).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국신화나 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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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적

이고 집단적인 가치나 태도가 반영될 수 있고,

특히 개국신화의 경우 통치 집단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의식적으로 가미되는 것이 보통이므

로 심리학적인 분석 대상은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이 없는 신화적인 내용에 국한시켜야 한

다. 이를 위해 먼저 가야국의 역사기록과 신화

학 분야의 견해, 그리고 고대시문학 연구자들

의 견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락국기를 보는 관점은 분야마다 다르다.

역사학계에서는 가락국기가 가락의 역사를 고

찰하는 유일한 자료지만 대부분 믿기 어려운

전설적인 내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자

들은 가락국의 시조라고 하는 수로와 그 배우

자에 관한 기록이 너무도 황탄하여 수로가 과

연 실재 인물인가, 실재 인물이라면 전설처럼

가락의 최초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수

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많은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가락국기가 단순한

역사기록이 아니라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장 밝혀지지 않은 고대

사가 가야사라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

지만 수로왕의 탄생과 관련된 역사학계의 추

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국지 동이전의 변진조에 따르면 북

변한이 남하하여 낙동강 남서해안에 변진 12

국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후대의 역사

학자들은 변한(변진)의 구사국이 가사국에서

가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이기백과 이기

동 1982; 이병도, 1962; 천관우, 1978). 이와 함

께 수로왕의 강림과 158년간의 통치기를 구사

국의 창업기로 볼 수 있으며, 수로왕의 탄생년

도인 임인년(AD 42년)은 두 갑자 뒤의 임인년

인 AD 162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

다(천관우, 1978). 또한 가락국기에는 변진 12

국이 아닌 6가야가 기록되어 있는데 변진 12

국이 신라와 백제에 잠식되고 남은 것이 6가

야가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고(이기백 등,

1982), 성읍 국가로서 본가야의 성립은 수로왕

이 대가야를 개국한 시점보다 빠르고 수로왕

의 탄생신화는 대가야가 6가야 연맹의 맹주로

부각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는 견해도 있

다(이병도, 1962). 종합해 보면 가락국기는 여

러 부족국가가 보다 큰 국가로 바뀌거나 새로

운 국가로 창업되는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신화학 분야에서는 가락국기를 당대의

전승이라기보다 여러 대에 걸쳐 누적된 전승

이 가미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김헌

선(1998)은 수로왕 탄생신화가 우리나라에 불

교가 유입되면서 토착종교와 충돌을 빚던 시

대 상황에서 생겨난 신화로 보고, 신화내용 중

수로왕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이 신화적인 훼

손 없이 탄생신화의 골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

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가락국기를 신화보다는 하나의 제

의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가락국기 중 구

지가를 신맞이 노래나 원시주문으로 보고 이

것이 이후 굿의 전형이 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김열규, 1966; 정상균, 1984), 농사철을 앞

두고 대지의 생산성을 비는 舞踏歌라는 연구

등이 있다(박지홍, 1997).

이상을 토대로 보면 수로왕 탄생신화의 시

대적 배경은 여러 부족국가 중 한 부족국가가

맹주로 부상하던 시기이며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된 시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로

왕과 허황옥이라는 인물과 통치기간은 역사적

인 실재인물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기에는 무

리가 있는 바 가락국기는 탄생신화의 골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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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누대에 걸친 전승이 덧입혀진 내용으로 보

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화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수로왕

의 탄생부분과 신맞이 노래 구지가에 초점을

두고 심리학적인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수로(首露)왕 탄생신화와 구지가(龜旨歌)

천지가 개벽한 후로 이 지방에는 아직 나라

이름도 없고 또한 왕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다.

이 때 구간(九竿)이 있어 백성을 통솔했는데,

대개 1만 호에 7만 5천명이었다. 그때 사람들

이 거의 스스로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

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었다.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 3월 上

巳日에 그들이 사는 곳의 북쪽 구지-이것은 산

봉우리의 이름인데 거북이 엎드린 형상과 같

으므로 구지라 했다-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

다. 구간과 마을 사람들 2,3백 명이 거기에 모

이니, 사람 소리 같기는 한데 그 모습은 안 보

이고 소리만 났다. “여기 누가 있느냐?” 구간

들은 대답했다.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

가 있는 곳이 어디이냐?” “여기는 구지입니다.”

또 말했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곳에 와서 나라를 새로 세워 임금이 되라 하

셨다. 그래서 내려왔다. 너희들은 이 산 꼭대

기를 파고 흙을 집으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

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龜

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라고

노래하고 춤을 추어라. 그리하면 곧 하늘에서

왕을 맞이하여 너희들은 매우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구간들은 그 말을 따라 마을 사람과 함께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얼마 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니, 자주색 줄이 하늘로

부터 드리워져 땅에 닿는 것이었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단이 붙은 보자기에 금합이 싸

여 있었다. 열어보니 황금색 알이 여섯 개가

있는데 해처럼 둥글었다. 여러 사람은 모두 놀

랍기도 하고 기뻐서 함께 수 없이 절했다. 조

금 있다가 다시 보자기에 싸서 아도간의 집으

로 돌아와 탑 위에 두고 무리들은 모두 흩어

졌다.

12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

이 다시 모여서 금합을 열어보니 알 여섯 개

가 어린이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덩실하니

컸으며, 이내 평상에 앉았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 삼가 절을 올리고 극진히 공경했다.

이하 가락국기의 내용은 이렇다. 알에서 태

어난 아이는 십 수 일만에 키가 9척이나 되었

으며 범상치 않은 용모를 지녔고,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

고 하여 이름은 수로(首露)라 했다. 왕위에 오

른 수로는 탈해의 도전을 받아 물리치고, 아유

타국 공주 허 황옥을 왕비로 맞는다. 허비는

부모의 꿈에 상제가 현몽하여 딸을 수로왕의

비로 보내라는 천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수로

왕에게 온다. 허비는 수로왕과 결연을 맺은 뒤

가락국의 문물을 정비한다. 이후 허비가 먼저

죽고 수로왕도 죽는데, 수로왕이 죽은 뒤 수로

왕 묘가 영검을 발휘하며 수로왕이 허비를 맞

이하던 놀이가 아직까지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분석심리학적 해석

신화에 대한 분석심리학적인 해석은 신화가

개인 내면의 심층적인 정신과정을 표상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신화 분석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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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를 정신의 구성요소와 연관시켜 해석한다.

신화를 형성하는 정신적 요소는 바로 집단무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형들이다. 원형을 내

포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은 전체 정신의 내적

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상

징을 산출한다. 상징은 무의식의 사유방식을

통해 산출되는데 융이 신화적인 사고라고 부

른 무의식의 사유방식은 언어가 아닌 심상을

매개로 한다. 시적인 이미지나 환상, 혹은 몽

상적인 사유가 그 예에 해당할 것이다. 상징

의 산출과정은 예술창조 과정에 비견될 수 있

는데 그것은 인간정신의 기저에서 나오는 감

정이나 충동의 움직임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

로 상이 형성되면서 그 내용이 채워진다(Jung,

1919). 그러면 이제부터 수로왕 신화의 틀에

담긴 내용, 즉 신화적 모티프인 원형상의 상징

적인 의미를 확충하여 신화소 자체가 지닌 상

징성과 그것이 개인 내면의 정신현상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혀보기로 한다.

부락국가의 성장

가락국기는 천지개벽을 넘어선 시점에서 시

작된다. 천지개벽은 되었으되 나라 이름이 없

고 왕과 신하의 칭호도 없었다 함은 아직 이

름과 체제를 갖추지 않은 나라, 통치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백성들의 생활 또한 자연 속

에서 거의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천지개

벽은 어둠의 혼돈 속에서 세상이 열리는 과정

이다. 심리학적인 견지에서 보자면 무의식의

혼돈 상태에서 새로운 의식이 탄생하는 과정

에 해당된다. 가락국기의 서두는 의식의 탄생

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왕으로 대표될만한 강

력한 의식성이 없는 미미하게 분화된 의식상

태를 묘사하고 있다. 정신 내면의 현상으로 비

추어 보면 마치 원시인이나 어린이의 의식성

처럼 자주 끊어지고 쉽게 흐트러지는 미약한

의식상태를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가락국기의 시대배경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된 시점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의 전통적

인 가치관이나 지배적인 태도에 커다란 변화

의 물결이 닥친 상황이다. 가락국기가 불교라

는 외래문명의 도래로 인한 토착문명과의 충

돌을 함축하고 있는 자료(김헌선, 1998)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첫째, 우리나라에 불

교가 유입된 시점이 가야시대였고 둘째, 가락

국기 내에 아유타국(지금의 인도지방) 공주인

허황옥이 수로왕의 배필로 들어온 뒤 가락국

의 문물이 정비되고 평화로운 통치가 자리 잡

았다는 내용이 있으며 셋째, 수로왕이 등극한

뒤 육지의 독룡을 제압할 수 없어 부처에게

설법을 청했다는 내용(三國遺事 塔像 第 4篇,

魚山佛影條 稽首請佛說法)을 들 수 있다. 이상

의 내용들은 수로왕 탄생신화와 불교의 유입

시기가 맞물려 있음을 뒷받침한다. 외래 문명

이 도래하여 토착문명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통치질서를 필요로 하는 시대배경은 구성원

모두에게 집단적인 의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통상 개벽신화가 거대한 무의식으로부터 의식

이 싹트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듯이 가락국기

서두에 묘사된 백성들의 생활상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의식의 탄생은 이루어졌지만 전체

인격을 통솔할 왕과 같은 지배적인 새로운 의

식성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왕의 강림 기원

시간과 장소

수로왕은 삼월 상사일에 하늘의 명을 전하

며 자신의 탄생을 예시한다. 삼월 상사일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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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날인데, 이 날 사람들이 액을 덜기 위해 목

욕하고 물가에서 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었기

에 계욕일(溪浴日)이라고도 했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계욕일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술로

흥겨운 잔치를 벌이던 봄맞이 관습이 있었다.

고대로부터 모든 종족의 봄 축제는 경건하

고 엄숙한 의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겨우내 얼

어붙었던 대지를 일깨우려는 시끌벅적한 본능

의 발산과 더불어 어둠 속에 잠든 신을 깨우

며 찬미하는 축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봄 의

례는 언 땅에서 죽음을 실어내고 대지에 깃든

생명을 일깨워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출발점

이었다(오병남과 김현희, 1996; Frazer, 1978). 상

사일은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지점이다. 뭇 생

명의 씨앗을 땅속에 묻고 있는 겨울은 무의식

자체의 성질을 표상하는 상징이며, 씨앗이 움

트는 것은 무의식적인 내용물들이 우리가 사

는 땅 위로, 즉 의식의 세계로 부상함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로왕의 탄생 역시

이에 상응하는 봄이라는 시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봄 축제가 보통 부족이나 작은 공동

체 단위로 마을 한가운데서 행해졌던 것과 달

리 수로왕의 탄생은 특별한 장소인 거북의 형

상을 하고 있는 산봉우리에서 이루어진다. 예

로부터 사람들은 하늘이나 지하에 있는 신과

의사소통을 하는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었

다. 땅에 있는 깊은 구덩이나 구멍은 지하세계

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고 산 정상은 신과 소

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로마인들은 집을

지을 때 특정한 영혼이 깃든 성스러운 장소

(genius loci)에 그 장소의 영을 나타내는 작은

조각물을 배치하기도 하였다(박현순과 이창인,

2004; Boa, 1994). 우리 민속도 예외는 아니다.

동네 사람들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 수호신을 숭상하던 동제에서는 다양한

신들께 제를 올리는데 신마다 모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 가령 산신은 마을 뒷산중턱에 있는

산신각에 모시고, 서낭신은 마을 어귀에 서낭

당을 짓고 그 옆에 장승이나 솟대를 세워 모

시고, 동신이 깃든 신성한 나무나 바위 옆에는

당집을 따로 지어 신을 모셨다. 이처럼 인간은

영혼을 풍경 속에 투사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완벽한 영혼의 지형이 있고, 그것은 인간의 무

의식적인 정신이 전 풍경 속에 퍼져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오늘날 각 민족의 성지나 문명

발상지의 지형학적인 특징으로부터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북쪽 구지봉은 신성한 장소이다. 북쪽은 팔

괘에서 땅에 해당하는 음의 자리로서 여성, 대

지, 무의식과 관련된다. 또한 거북의 머리를

잉태하고 있는 어미 거북 형상의 봉우리로 모

성성의 상징적인 표상으로 손색이 없다. 이러

한 관점에서 구지봉은 수로왕이라는 새로운

의식성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무의식 그 자

체를 나타내며, 지모신(地母神)으로 표상되는

무의식의 모성 원형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목소리

구지봉에서 들리는 수상한 목소리의 주인공

은 누구인가? 고대 시문학 연구에서는 목소리

의 주인공을 부족의 의식을 주관하는 여족장

이나 무당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족장이나 무

당은 신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이다. 신화와

민담에서 신의 뜻을 전하는 목소리는 흔하다.

또한 깊은 종교적 체험이나 보통 사람들의 꿈

속에서도 꿈꾼 이를 안내하는 지혜로운 목소

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박현순,

2003). 성서에는 약속, 경고나 계시, 저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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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100회 이상 등장한

다. 삼국유사에는 자신의 옷을 벗어 거지 여인

을 해산을 도운 황룡사의 중 정수를 국사로

봉하라는 하늘의 명이 있어 애장왕이 사실을

확인한 후 국사로 봉했다는 기록(三國遺事 5卷,

感通偏, 正秀師求氷女條)이나 이대에 걸쳐 부

모를 지극히 봉양한 대성의 출생을 알린 하늘

의 소리(三國遺事 5卷, 孝善偏, 大城孝二世父母

條正)가 기록되어 있다. 동학의 창시자 최 수

운은 동경대전에 자신의 깊은 종교적 체험을

“온 몸이 마구 떨리면서 밖으로는 내 기운이

놀라운 기운과 맞닿게 되고 안에는 신기한 말

씀에 의한 가르침이 있었다” 고 전한다(최동희,

1994). 그리고 강신무는 내림굿을 받는 과정에

서 맹렬하게 춤을 추다 신이 내리면 자신에게

어떤 신이 내렸는지 그 신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의 이름을 옳게 대면 그 다

음부터 신의 말씀을 알아듣고 사람들에게 공

수를 내릴 수 있게 된다(김태곤, 1981). 이를

가리켜 말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문

은 곧 신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다. 심리학적으

로는 자신의 깊은 무의식에서 오는 내면의 소

리를 알아듣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담 속에 나오는 신령한 목소리는 세계 어

느 곳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Stith Thompson

의 Motif index에서 그 주제를 살펴보면 신의

목소리 (A139.5)나 신성한 기적을 말하는 목소

리(D849.7), 보물을 지키는 악령의 소리

(N576.1), 예언의 소리(F1041.8.8), 마력을 지닌

목소리(D1921), 죽음이나 탄생을 예고하는 소

리(M348), 죄인을 지목하거나 응징하는 소리

(N278, F442.1) 등 목소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

제가 분류되어 있으며 동서양에 큰 차이가 없

음을 알 수 있다(Thompson, 1975).

구지봉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이다. 심리학적

으로 보면 거역할 수 없는 힘(mana)을 지닌 내

오의 소리로 우리의 전체 정신을 관할하는 내

적인 중심인 자기로부터 오는 원형의 소리이

다. 융은 무의식이 선험적인(apriory) 지혜를 갖

추고 있다고 보았고 이를 절대지(絶對知,

absolute knowledge)라 불렀다. 무의식은 시공을

초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령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꿈을

꾸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간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경우가 한 예에 해당할 것이

다. 이러한 사건은 의식세계에서는 불가능하

다. 오직 그 시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예지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어떤

감관기관으로도 매개되지 않는 시공을 초월한

무의식적인 앎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초

월기능을 드러내는 비인과적 동시성(acausal

synchronicity) 현상으로 설명한 바 있다(Jung,

1957). 구지봉에서 앞날의 일을 알리고 행동지

침을 가르친 목소리는 무의식의 초월 기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는데 흥미롭게도 목소리의 가르침은 땅

을 파헤치며 가히 위협적이기까지 한 노래와

춤으로 신을 맞이하라는 것이다.

노래와 춤

구지가에 대한 고전문학 분야의 견해를 요

약하면 구지가를 서사시, 혹은 위압적인 명령

의 기도인 呪願歌, 신에 대한 무술적인 찬가,

혹은 원시 농경시대의 舞踏歌(박지홍, 1997),

영신제 중 희생무용에서 가창되었던 노래 등

대체로 무가(巫歌)의 성질을 띄고 있는 노래로

본다(김열규, 1966; 정상균, 1984). 무가는 인간

의 일상언어가 아니라 신령과 통하는 말의 영

이며(言靈), 때로 위압적인 축수를 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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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주몽이 동부여에서 도망가다 강을 건널

수 없게 되자 하늘을 향해 탄식해 하늘로 하

여금 물고기와 자라로 다리를 놓도록 했던 경

우나 위협적인 노래(海歌)를 불러 수로부인을

찾은 경우가 그 예이다. 그밖에 삼국유사에 나

오는 많은 향가들이 무가와 같은 주술인 기능

을 지니고 있다. 두 개의 해가 뜬 괴변을 없앤

월명사의 도솔가나 왜병을 물리친 융천사의

혜성가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춤은 종교나 제

천의식에서 액귀를 물리치고 풍요를 기원하는

수단이며, 굿에서 춤은 신을 청해 들여 인간과

의 만남을 주선하는 매개수단이다. 상고시대의

제천의식과 삼국시대의 집단가무, 궁중연회 등

에서 춤은 천신과 교감을 나타내고, 제례의식

의 文舞와 武舞는 종묘에서 조상의 넋을 초대

하고 천신의 강림을 유도하는 것으로 믿어졌

다(김기문, 1992). 하늘을 감화시키고 잡귀를

물리치는 노래와 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령한 힘, 곧 무의식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축제의 필수 요소인 춤과 노래가 강조된 대

표적인 예가 디오니소스 축제일 것이다. 디오

니소스 축제는 춤과 노래와 성과 술에 동반된

열정과 무질서, 자유로운 본능의 발산과 이에

뒤따르는 생산성과 황홀경으로 묘사할 수 있

다. 축제에서 사람들은 한껏 취해서 질서와 자

제력을 지닌 이성적인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

야말로 망아경에 이른다. 이는 말 그대로 자아

의 죽음이자 자아로부터의 해방이며, 묻혀있던

것들의 새로운 탄생이다. 따라서 이 체험은 사

람과 자연이, 의식과 무의식이 한 점에서 만나

는 강렬한 융합의 체험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의식이 탄생

한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죽음과 삶이 교차되

는 체험으로 묘사되며, 정신의 내면에서 일어

나는 리비도의 대변환을 의미한다. 그 뒤에는

의식적인 태도의 변화가 뒤따르는데 노래와

춤은 이 과정을 돕는 수단이다. 또한 원시제의

에서 미개인들이 행하던 춤은 곧 그들의 행위

이기도 했다. 원시인들은 비를 원할 때 비춤을

추고 사냥을 나갈 때는 곰춤을 추었다(오병남

등, 1996; Frazer, 1978). 융은 와찬디족의 봄 축

제를 예로 들어 의례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과

리비도의 변환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와찬디

족 남자들은 봄이 되면 땅에 구덩이를 파고

둘레를 덤불로 장식한 다음 그 가운데로 창을

던지면서 춤을 추는 의례를 행한다. 그것은 남

녀의 성적인 결합행위를 모방하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이러한 의식은 자연스러

운 생식 본능을 그와 유사한 상징물과 행위를

통해 생산성으로 연결시키는 의례로 리비도의

물길을 터주는 통로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그

들의 춤과 노래는 대지를 수태시키는 상징적

인 행위이다.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땅은 기

대의 대상이 되고 정신적 가치를 획득한다. 그

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은 대지로 주의

를 기울이고 농사지을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

이다(Jung, 1952).

이처럼 강렬한 정동을 수반하는 의례들은

무의식적인 정신 에너지를 삶의 도구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돕는 경로가 된다. 그 과정을 통

해 개인은 내인 에너지의 변환을 강렬한 정동

과 함께 체험한다. 가락국의 백성들도 신군의

강림을 강력히 노래하였고 노래는 신을 감화

시켜서 백성들은 소망을 성취한다. 흙을 파헤

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면 왕을 맞아 환희용

약 하리라는 가락국기의 내용은 무의식을 파

헤쳐 원형적인 에너지를 의식적인 내용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환희용약이라는 강렬한 정동체험이 수반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무의식과의 소통에는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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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가미된다는 점에서, 또한 무의식을 의식

에 통합하는 과정에는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

은 적극적인 행위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

에서 무의식에 대한 지적인 통찰의 한계성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구지가(龜旨歌)

龜何龜何 (거북아 거북아)

首其現也 (머리를 내놓아라)

若不現也 (안 내밀면)

燔灼而喫也 (구워 먹겠다)

남근을 가리켜 거북의 머리라는 뜻의 귀두

(Phallus)라고 부르듯이 거북의 머리는 남근 형

상이다. 구지가를 연구한 여러 학자들이 거북

의 머리를 곧이곧대로 남성 성기의 상징으로

보고, 구지가를 머리를 내밀지 못하는 거북,

즉 남성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대를

교체하는 의식의 일환으로 보았다(이규동1962;

이 병도, 1962; 정상균, 1984). 그러나 거북의

머리를 단순히 남근 상징으로서만 본다면 거

북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상징성을 간과하게

된다. 거북의 머리는 남근의 형상을 하고 있지

만 평평한 몸은 대지의 표상이다. 이러한 까닭

에 거북은 남근과 어머니 대지의 속성을 한

몸에 지닌 양성적인 상징동물로 흔히 등장한

다. 뿐만 아니라 phallus는 빛이라는 어원을 가

지고 있다. 빛은 어둠, 곧 무의식의 성질과 대

비되는 특성으로 거북의 머리는 의식성의 상

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거북은 유교, 불교, 도교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토착적인 종교적 관념

을 나타내는 동물이었다. 사미승 묘정이 황룡

사 우물가에서 거북에게 구슬을 얻어 왕의 총

애를 받은 이야기나 네 방위 중 북쪽을 담당

하는 도교의 호위신 현무 등은 거북이 토착적

인 종교 관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초

공본풀이, 바리공주 신화에서는 거북이 용왕의

사자로 인간의 바닷길을 돕는 등 민간신화에

서 거북은 종종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 역

할을 하는 존재로 등장하는데(현용준, 1996),

가락국기에서도 거북은 신성한 군주의 출현을

촉구하는 백성들의 뜻과 신의 은총을 희생으

로써 구현하는 매개역할을 한다. 서양 신화에

서 거북은 제우스신의 사자로 신과 인간 사이

의 전령사였던 헤르메스와 관련되며 태양신의

명에 따라 대지를 만든 북아메리카 이러쿼이

인디언 신화의 거북 역시 신의 사자로서의 기

능을 표상하는 동물이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

이 수륙양생 동물인 거북은 신의 사자로서 천

상과 지상,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상징적

인 표상이기도 하다.

신화나 민담에서 사유의 내용은 은유적인

상징적 대상으로 형상화된다. 가령 세상이 거

인 반고의 몸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중국의

창세신화나 최초의 존재인 푸루샤로부터 세상

이 창조되었다는 리그베다의 내용 그리고 거

인 이미르(Ymir)의 살과 피와 뼈와 털과 해골

로부터 땅과 바다, 산, 나무와 하늘이 만들어

졌다는 북유럽 신화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거인들은 모두 세상이나 사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질료라는 의미가 있다. 중세 연금술에

서 거북은 혼돈 상태에 있는 우주적인 질료의

상징이다. 연금술에서 혼돈상태는 아직 영적인

속성을 얻지 못한 모든 질료의 혼합 상태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며 물질적인

존재의 상징이다. 분석심리학적으로는 모든 창

조성의 모태가 되는 우주적 질료, 즉 무의식

그 자체를 나타내는 태모(太胎, Great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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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상에 해당된다(Jung, 1944). 이러한 맥락에

서 구지가에서 땅속에 묻힌 거북의 머리는 곧

수로왕으로 화할 무의식적인 질료의 영적인

측면이 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거

북이 어느 한 두 가지 분명한 의미의 표상으

로 귀결될 수 없는 다양한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지봉은 아직 싹트지 않은 수

많은 씨앗을 속에 묻고 있는 대지처럼 의식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무의식의 질료적인 측

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땅속에 묻힌 거북은 이제 머리를 내놓아야

한다(龜何龜何 首其現也). 이것은 어두운 무의

식의 대지를 파헤쳐 phallus, 빛과 같은 의식성

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의식화 작업에 해당한

다. 구지가의 첫 소절은 거북의 머리를 내밀게

하는 기원이며 그것은 빛(phallus)으로 상징화된

수로왕의 출현이다. 머리를 내밀지 못하면 구

워먹겠다는 내용(若不現也 燔灼而喫也)은 ‘왕의

살해’ 모티프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왕

이나 사제에게 신성성이 투사되었던 시대에

왕이 늙거나 쇠약해져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흉년이 들거나 가축이 번식하지

못하고 질병이 번창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

러한 조짐이 보이면 언제나 왕을 살해하여 교

체하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풍속

은 세계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Frazer,

1978).

살해 위협이 담긴 구지가의 내용과 왕의 살

해 풍습이 지닌 의미는 더 이상 생산성이 없

는 구질서와 낡은 통치원리를 대변하는 늙은

왕을 새로운 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집단

전체의 의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신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낡은 자아의식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의

미가 있다. 머리를 내 놓지 못하는 거북은

living phallus, 즉 깨어있는 의식성을 갖추지 못

한 무의식의 질료일 뿐이다. 폭포가 그 자체로

서는 아름답지만 댐이 건설되어 전기를 공급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용성에 제한이 따르듯

이 의식화되지 않은 채 무의식에 머물러 있는

정신적 에너지는 의식생활에 활력을 주지 못

한다. 따라서 새로운 의식성이 필요한 시점에

서 우리의 전체 정신은 변화를 추구하며 신화

나 의례의 형식에 담길 수 있는 여러 심상들

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다. 가락국기에서 백

성들의 간절한 기원으로 표현되었던 왕의 강

림은 여러 부족국가가 단일 국가로 통합되려

는 시점에서 불교라는 외래문명의 도래로 인

해 백성들에게 커다란 의식의 전환이 필요했

던 시기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롭게도 이와 흡사한 고대 의례가 있다.

희랍의 디오니소스 축제는 먼저 사제가 모든

올림포스 신들에게 神酒를 권하고, 아테네 시

민들을 춤잔치에 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

민들이 모인 곳에 땅에 아이비 덩굴로 묶여

있는 브로미오스(디오니소스)가 등장한다. 그는

대지의 여신 세멜레의 아들이다. 시민들은 브

로미오스에게 ‘자줏빛 시간의 방이 열리면 불

멸의 대지를 버리고 아테네 시민들의 머리 한

가운데 와 있기를’ 청하는 노래를 부른다. 춤

판은 피리소리와 노래 소리 가운데 “왕관을 쓴

세멜레”를 부르는 소리로 요란한데 시민들은

브로미오스에게 땅(어머니 대지)에서 일어나

화관을 쓰라고 외친다. 그가 대지에 묶여 있는

한 그는 아직 세멜레의 일부이다. 땅에서 일어

나 화관을 쓴 세멜레가 비로소 브로미오스이

다(Campbell, 1964). 브로미오스는 땅에서 독립

한 자이다. 그는 머리를 내민 거북, 수로왕이

며, 아들을 묶어두고 있는 대지의 여신 세멜레

는 거북의 머리를 품고 있는 구지봉에 상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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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상이다.

시대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이처럼 신화

의 틀이 일치하는 것은 신화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 층인 집단무의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민족의봄

제의는 죽음과 겨울과 어둠을 실어내는 축제

로 여기에는 희생의례가 포함되어 있다. 구지

가 역시 춤을 동반한 죽음의 노래인 동시에

새로운 탄생의 노래로 변환의 모티프를 가지

고 있다. 수로왕 탄생 신화는 지모신과 그 아

들의 탄생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심리학

적으로는 어머니 대지로 상징되는 지하계의

무의식으로부터 빛이자 아들로 상징되는 의식

을 일깨워내는 것이다. 구지봉에 묻혀있는 거

북의 머리는 그 존재는 아들이지만 근원적인

어머니인 대지에 묻혀있다. 그는 영적인 속성

을 대변하는 하늘과 물질과 육체를 상징하는

대지의 특징을 지닌 전체성의 표상이지만 아

직 무의식에 머물러 있기에 의식화되어야 한

다.

왕의 하강

자줏빛 줄

구지가를 부르자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내

려온다.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는 주제는 우리

에게 낯설지 않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

의 동아줄, 나무꾼과 선녀의 두레박, 천지왕

본풀이의 박 넝쿨, 단군신화의 신단수 그리고

기독교 문명에서 야곱의 사다리와 세계 각처

의 샤만 입무식에서 볼 수 있는 밧줄이나 나

무 오르기 등이 그 예이다(Eliade, 1964). 하늘에

서 내려오는 줄이나 사다리는 신들이 사는 천

계와 인간이 사는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신

성한 힘과의 연결을 상징한다. 그것은 천상으

로의 상승과 지상으로의 하강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세

계와 의식 세계간의 소통 경로라는 의미가 있

다.

수로왕은 자주색 줄에 달려 하늘로부터 내

려온다. 또한 그는 구지봉을 파헤침으로서 등

장하여 하늘로부터의 하강과 땅에서 용출이라

는 복합적인 출생 형태를 취하면서 하늘과 땅

의 조화를 함축하고 있다. 하늘과 땅은 서로

대극이라는 점에서 수로왕은 대극적인 두 정

신적 요소의 합일의 산물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붉은 색과 푸른색의 혼합인 자주색으로

상징화되었다. 자주색은 왕권과 위엄을 상징하

는 색인 동시에 신성함과 깊은 수난의 색이다

(Riedel, 1992). 우리 민족에게도 자주색은 신라

시대 이래 가장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색으

로 대궐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색이었다(조

용진, 1992). 이처럼 자주색은 신성한 색으로서

핵심적인 변환의 상징이며 하강과 용출이라는

이중적인 수로왕의 출생방식과 더불어 신화의

태동기에 이질적인 요소들이 통합되었음을 시

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금 합 속의 알

이제 황금 합 속의 알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상이 알로부터 창조되었다거나 한 민

족의 시조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모티프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다. 우파니샤드에 보면

스스로 잉태하고 탄생한 세계의 창조주 황금

알이 있고, 인도신화에는 우주가 형성되기 전

부터 존재한 모신(母神) 암마바루가 젖의 바다

에 낳은 세 개의 알에서 브라마, 비시누, 시바

의 세 신이 탄생하였다. 중국의 창세신화에도

우주창생의 모태를 상징하는 반고의 알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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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티벳의 조상 역시 우주 알에서 태어났

고, 이집트 신화에는 우주 알을 품고 있는 뱀

툼이 있으며, 그리스 신화에도 뱀이 나선형으

로 감고 있는 우주의 알이 등장한다(정석원,

1997; Campbell, 1962).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

는 독수리가 물고 온 알에서 종족 최초의 샤

먼이 탄생하였다고 한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알은 우주의 알로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

를 지니고 있다.

알이 지닌 또 다른 의미는 재생(rebirth)의 의

미이다. 알에서 부화한 존재는 새로운 존재 양

식을 갖추게 되는데, 신화적인 사고에서는 육

체의 탄생이 아니라 어둠의 혼돈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정신적인 재생을 상징한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다 성숙한 존재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알은 풍요와 태양의 상징이기도 하다.

알은 그 자체가 태양을 상징하지만 황금과 관

련된 알은 태양과 관련된 속성이 특히 강조되

어 있다. 고대인들에게 귀하고 완전한 것으로

인식되던 황금은 신화에서 태양이나 왕, 신을

상징하며 건국 신화에 나타나는 황금은 건국

시조를 태양의 자손이라는 신성성과 연결시키

는 상징물들이다(Eliade, 1964).

우리에게도 수로왕을 비롯해서 동명왕, 박혁

거세, 탈해왕과 같이 알에서 태어난 시조가 있

는데 모두 건국신화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그 모태인 알은 우주창조의 근원이라기보다

새로워짐(renewal)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재생의

알이다. 그 중 김알지가 태어난 황금 궤와 금

합 속에 든 알에서 태어난 수로왕 신화는 태

양숭배 사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신화소로

서 왕권의 신성함과 절대성을 더욱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라틴어로 금을

의미하는 aurum 역시 빛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거북의 머리로 불리는

phallus와 같은 의미이며, 구지가에 나오는 거북

의 머리와 하늘에서 강림한 황금 합 속의 알

이 동일한 심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

여준다.

결론적으로 황금 합 속의 알은 빛과 태양의

속성을 지닌 황금이 남성적인 양의 원리인 로

고스와 지성, 의식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강

력한 의식성의 상징이며 기존의 의식체계가

강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로왕의 탄생

백성들이 땅을 파헤치며 노래를 부르자 하

늘에서 왕이 내려온다. 그의 탄생은 천지 조

응의 산물이다. 천신과 지모신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수로왕은 정신의 초월기능

(transcendental function)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분석심리학에서 초월기능은 무의식적인 내용

이 의식에 수용됨으로써 기존의 자아의식을

넘어 제 3의 관점을 지닌 새로운 의식성을 획

득하게 됨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열등한 무

의식적인 내용물을 의식에 동화하는 과정은

의식의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결국 인격

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중세 연금술서

현자의 장미원(Rosarium Philosophorum)에 보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질인 황금을 얻는 과정

이 열 두 단계로 묘사되어 있다. 그 중 왕과

왕비로 묘사되어 있는 두 대극이 결합되고, 가

열에 의해 변화되어 원래의 두 대극은 죽음으

로 사라지고 수증기처럼 오묘한 심혼이 어린

아이의 형태로 빠져 나오는 ‘혼의 상승’ 단계

가 있다. 이것은 대극적인 두 입장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기존의 대극이 죽음으로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새로운 입장이 탄생하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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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금술은 최고의 물질을 얻기 위한 작업

이었고 무의식에 갇혀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작업이었으며, 물질로부터 해방된 영혼은 제 3

의 물질로서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뜻하는 금

으로 상징화되었다. 금은 연금술의 원물질

(prima materia)로 묘사된 무의식으로부터 해방

된 영혼이고, 구지봉에 강림한 수로왕이며, 땅

에서 일어난 브로미오스이자 빛이며 새롭게

획득된 의식성과 같은 의미이다.

열이틀이 지난 뒤 알에서 태어난 어린아이

들은 그 용모나 행실이 범상치 않다. 그것은

아이들이 신이한 존재로서 무의식의 초월적인

특성을 몸에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그중 출중

한 인물이 대가락국의 시조 수로 왕이었고 나

머지 다섯 동자는 각각 다섯 가락국의 시조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는 12일의 시간이 필요했

다. 12라는 숫자는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는 것

으로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동시에 바퀴나 원, 시계의 열 두 시

침, 황도 12궁처럼 전체성과 영원을 의미한다

(Cirlot, 1981). 최고의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던

연금술사들의 심리적인 욕구가 최고의 물질인

금을 만드는 작업과정에 투사되었던 연금술

역시 열 두 작업 단계로 나뉘어 현자의 나무

(philosophical tree)에 표상되어 있다(Jung, 1944).

여기서 열둘은 최고의 물질을 얻기 위해 거쳐

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수로왕이 지닌 온

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

수로왕이 탄생하기까지의 12일은 지상에 하강

했으나 아직은 알속에 머물러 있는 어둠의 과

정으로 연금술에서 ‘정화 및 혼의 귀환과 재

생’ 단계에 상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연

금술에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은 하늘

로 올라가 정화된 다음 이슬의 형태로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고, 왕과 왕비의 육신은 자웅

동체의 한 인물로 되살아나 상반되는 두 대극

이 하나로 융합되었음을 나타낸다. 난생신화는

알로 태어난 뒤 다시 한 번 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거듭된 정신의 변환

(transformation)을 함축하며 재생의 의미가 더

부각된다. 알속에 머무는 상태는 의식이 거듭

나는 과정에서 거치는 정신적인 암흑기, 즉 새

로운 문물의 도입에 뒤따르는 전환기의 혼란

을 함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논의 및 제언

신화란 의식 이전의 심성이 그 자체를 드러

내며 우리 정신의 근원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화를 분석하는 목적은 인간 정신의

심층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이다. 집단무의식에

서 생긴 원형적인 심상들을 이해함으로써 우

리는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지닌 상징적인 의

미와 그 변화과정을 의식에 통합시켜 나갈 수

있다. 무의식을 의식에 통합함으로써 의식의

지평은 넓어진다. 또한 단절되어 있던 무의식

과 연결을 되찾는 것은 정신의 전체성을 회복

하는 길이며, 전체성의 회복은 분석심리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자 자기실현이다. 따

라서 무의식에 대한 통찰은 내적인 풍요와 영

혼의 치유 그리고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며, 신

화분석은 그 한 가지 방편이다.

수로왕 신화는 개국시조신화로 여러 씨족들

이 연합국가의 형태로 있다가 통합된 국가를

만들던 때이며, 우리나라에 불교가 유입된 시

점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수로왕 신화는 집

단구성원 전체가 새로운 문명과 체제를 맞아

커다란 가치관의 혼란을 겪던 시점의 이야기

로서 보다 강력한 새로운 의식성을 갖추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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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정신적 변환과정에 대한 기술로 볼 수

있다.

수로왕의 탄생은 인간의 간절한 기원도 있

었지만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늘에서 직

접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식적인 자아의 태도

와 구분되는 신적인 존재에 해당하는 또 다른

정신요소를 전제로 생각해야 한다. 융이 객체

정신(object psyche)이라고 부른 내 안의 타자,

또는 전체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 정신 그 자

체이기도한 자기원형(Self archetype)은 신이나

현자, 구세주 그 밖에 원이나 4위, 만달라 등

과 같은 전체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대상으

로 형상화된다. 동양 사상으로 보면 자기는 본

성, 자연, 도, 불교의 진여(眞如)와 가까운 개념

이다.

우리 삶을 인도하는 궁극적인 정신적 실체

는 의식의 자아가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모

두 포괄하는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이다. 자

기는 의식의 일방성을 지양함으로써 정신의

균형을 꾀하고자 한다. 수로왕의 강림을 알리

는 형체 없는 목소리는 자기원형의 목소리로

기존의 의식적인 태도에 수로왕으로 대변되는

새롭고 강력한 통치원리가 등장할 것임을 알

린다. 백성들은 하늘의 소리에 순종하여 왕을

맞이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할 것은

왕을 맞이하는 태도와 그 결과이다. 개인 내면

의 정신현상으로 미루어 보자면 무의식으로부

터 나오는 내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기성

찰의 태도와 그에 따라 얻게 되는 결과에 상

응할 것이다. 의식이 무의식에서 지향하는 바

를 수용할 때 우리는 수로왕의 탄생과 같은

새로운 힘과 의식의 확장을 경험한다.

수로왕의 탄생은 원형적인 체험이다. 원형적

인 체험은 보통 개인이 충격적인 외부 사건과

맞닥뜨리거나 집단무의식이 강한 에너지를 갖

게 되어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뒤따르며,

동일한 상황에 놓인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체

험되기도 한다. 원형적인 체험은 의식적인 태

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변화가 요구되는 외

부 상황이 기존의 가치관에 의해 억압되었던

요소들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원형적인

요소들이 새롭게 배열(archetypal constellation)되

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신적인 자세를 바

꾸도록 작용하기 때문이다(Jung, 1928).

특기할만한 것은 통상 단군처럼 시조가 하

늘에서 내려오거나 제주 삼성신화나 당신 본

풀이처럼 시조가 땅에서 솟아나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도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현용준,

1996) 수로왕은 하강과 용출 방식을 취하는 난

생이라는 복잡한 출생형태를 띄고 있다는 점

이다. 수로의 탄생을 알리는 목소리는 왕이 땅

속에 있는 것처럼 시사하지만 하늘로부터 강

림하는 것이 언뜻 모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

강과 용출이라는 복합적인 방식은 천지교응을

함축하며, 하늘과 땅이라는 음양 대극은 수로

왕의 탄생지점에서 수렴한다. 그러므로 수로왕

은 땅에서 용출하거나 하늘로부터 하강하거나

외지에서 도래한 시조보다 더 강력하고 신성

하다는 점이 부각되는 동시에 신화가 형성되

던 시대상황이 그만큼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

해야 했던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불

교라는 외래문명의 도래가 큰 몫을 했음을 추

정할 수 있다.

수로왕의 탄생은 정신의 재생으로서 무의식

에 잠들어 있는 정신적 요소가 의식에서 기능

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는 정신적 에너지의

변화이다. 이 과정에는 강렬한 정동체험이 수

반된다. 흔히 춤이나 주문과 같은 노래 형태로

표현되는 정동성은 본능적인 삶의 에너지를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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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도구가 된다. 구지가와 땅을 파헤치며 추

는 춤은 무의식의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

리고 무의식의 내용물을 의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정동적인

체험과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됨을 뜻한다. 그

것은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해 나갈 때 머리

로만 깨닫는 지적인 통찰의 한계성을 보여주

며,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

감정적인 체험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임상적인 함의가 큰 대목이다.

이상의 내용을 간추리면 당시 집단 구성원

들은 미미하게 분화된 의식성을 갖추고 있었

으나 사회 전체를 통솔해 나갈만한 지배적인

가치나 의식적인 지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

태에서 단일국가의 부상과 불교의 유입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관

과 세계관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통치원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전체정신

의 중심인 자기원형은 목소리로서 의식적인

태도변화를 예고하고 따라야할 행동 지침을

일러주는데 그것은 하늘을 향해 노래 부르고

땅을 파헤치며 춤을 추는 것이다. 그것은 수로

왕을 얻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관여, 즉 이질

적인 것의 결합으로서 토착문명과 불교, 여러

부족국가들이 지니고 있던 상이한 가치관의

통합을 의미하며 수로왕이 붉은 색과 푸른색

의 혼합인 자주색 줄에 달려 탄생하는 것으로

상징화되어 있다. 상반적인 입장이 하나로 통

합되면 수로왕이라는 제 3의 관점, 즉 의식에

서 새로운 지배 원리를 갖추게 되고 여기에는

극적인 감정체험이 뒤따른다. 마치 종교적인

체험 뒤에 지극한 감동 속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전의 자아나 지배적인 가치관

은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의식, 새로운 가치관

이 개인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과 동일한 원

리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서는 때로 위협적이리만큼 적극적으로 무의식

에 대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깨우침을 통해 의식을 확장해 나가려면 구체

적인 행동을 통한 노력과 감정이 실린 체험이

그 과정을 도울 수 있다.

지금까지 수로왕 탄생신화를 정신 내면의

변환 과정에 대한 상징적인 기술로 가정하고

다양한 원형상들이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분석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미흡하게나

마 확충, 해석해 보았다. 상징은 무의식이 사

용하는 언어이다. 상징에 대한 이해는 무의식

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능력과 직결된다. 자신

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발견

하고 그 의미를 자각함으로써 의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은 전체 정신을 통합해 나가는

길인 동시에 자기실현이다. 신화나 민담은 자

연스럽게 생성되어 전해 내려오는 인간정신의

소산으로서 의식에 의해 가미되지 않은 원초

적인 정신현상들이 잘 나타나 있는 소중한 자

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신의 심층적인 요

소들의 의미, 배열과 구조 그리고 정신의 변환

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내면에 대한

자각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제

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심성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신화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석 시도로서 탐색적인 성격이 짙다. 그 이유

는 심층적인 인간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뿐만 아니라 문화인류학, 역사, 전통과

의례 그리고 신화에 대한 지식 등 폭 넓은 식

견이 필요하지만 연구자가 잘 모르는 분야가

많아 부분적인 이해에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

문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접문야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출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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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학문분야와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제한점은 수로왕 신화와 다

른 한국의 신화를 비교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이다. 수로왕 신화는 고구려 동명왕 신화와 유

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고, 내용면에서는 육촌

장 위로 강림한 혁거세 신화와 유사하다. 반면

에 하늘과 땅이 관여하여 알로 탄생하는 복잡

한 출생방식은 여타 한국의 신화와 대비되는

수로왕 신화의 특징적인 면으로서 당시 사회

구성원들의 심성이나 사회 상황이 다른 신화

를 배태한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 추정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일 것이나 추후 과제로 남

았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합

리적인 문명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많은 기

여를 하면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무

의식을 전제로 하는 심층심리학이 심리학의

주요 흐름의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현대

심리학이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에 많은 비중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심리학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고, 인간이 합리

적인 이성뿐만 아니라 심혼을 지닌 존재일진

대 인간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

에서 본 연구는 인간심성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을 것 같다. 본 연구가 신화를 잃어버린 현대

인에게 인간 정신의 근원을 찾아가는 안내자

로서, 특히 한국인의 심층심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좀 더 의미가 있

을 것이다. 신화나 민담의 이해는 과학문명으

로 포장되어 있는 인간 정신의 심층을 통찰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비일상적인 원형적인 체험

-그것이 종교적인 내용이든, 꿈이든, 예술이든,

병적인 증상이든 간에-을 의식에서 깨닫고 수

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것은 의식의 확장

이자 정신적인 성장을 의미하며 우리가 모르

는 무의식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의식

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치유적인 수단이다. 따

라서 신화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해는 임상적

인 유용성과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

한 신화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연구의 활성화

는 ‘심혼을 지닌 심리학’을 키워나가는 한 방

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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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n the Birth-Myth of King Suro

- from the viewpoint of analytical psychology

Hyun-Soon Park

Student Counseling Center,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birth-myth of King Suro. It is based on the premise of

Analytical Psychology that a myth is the product of human psyche and the projection of

collective unconsciousness. In this study, mythologem, the key motif in myth, and the

development of mythological contents were regarded to correspond to archetypal images and

libidinal transformation processes. Symbolic meanings of myth were explored through the

hermeneutic method with amplification of symbols and comparisons among similar stories.

And meanings of the mythical symbols were interpreted as an intra-psychic phenomena. The

purpose of myth analysis in Analytical Psychology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a that

occur inside of human psyche. To comprehend mythical symbols could be one way to get

insights into the abyssal unconsciousness, which is called "Object Psyche, i.e. the Other in

me"; therefore we can get help in restoring the psychic totality and equilibrium through

walking out of one-sidedness of the consciou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urther suggestions were made.

Key words : collective unconsciousness, myhtologem, archetype, libidin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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